
강청리·江淸里
           

구연자 염치읍 강청리 신현정씨 세 < : (74 )>

강청리는 염티읍의 한 마을로 강척골 웃말 아랫말 새터말 속새말이라는 마을로  , , , ,
이루어져 있다 본래 아산군 삼서면의 지역으로서 돌이 많이 있어서 뒤에 있는 영인.
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 들어 내가 말라 있으므로 간천동이라 하던 것
이 변하여 강척골 강청리라 하였는데 옛날 읍지를 정하고자 여기저기를 알아보던,
터에 읍지를 정할때는 버선발로 다녀도 물이 묻지 않는 곳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강척골이 그런면에서 가장 적당하여 관터와 행재터 곡창터를 이곳 닷째봉 밑에 정,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영인산 넘어 아산에 읍지를 정하게 되었, ,
다고 한다 마을은 정말 읍지를 정할만큼 산세가 수려하다 강청리는 년 행정.  . 1914
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하리를 병합하여 강청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면에 편입되었,
다 호구수는 호이며 마을 주민의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변이 온통. 68 , 66% .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강청리 위치도< >

강척골 간척동 마을 강청리( ) ( )▩

강청리는 강척골 웃말 아랫말 새터말 속새말 주막거리로 나뉘며 강척골 마을   , , , , ,
은 돌이 많아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내가 늘 말라 있 
으므로 간척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강척골 또는 강청리가 되었으며 지금도 마을,

냇가에는 물이 조금씩 밖에 흐르고 있지 않다.

웃말 마을은 강척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며 아랫말 마을은 강척골 아래에 있는 마  ,
을이며 새터말은 감투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겼다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  
며 속새말 마을은 아래말 동쪽 고개 너머 곧 서원리의 기와내 옆에 있는 작은 마, ,
을로 와우형 의 명당이 있다고 하며 주막거리는 아랫말 아래 큰 길가에 있는 마을" " ,

로 주막이 있었다하여 유래 되었다.

조사당시 강척골 마을 관련 사진< >



위 치1)

강척골 마을은 위도 경도 인 곳에 위치하며 온양과 인주   36- 49- 20, 126- 56- 30 ,
신창을 잇는 중간지점이며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번 도로를 타다 보면 염티읍. 39
의 고개를 못 미쳐 구도로가 나 있으며 정도 더 가면 도로 좌측에 영인산을, 1km
등지고 있는 이 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도로 우측에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다.

 

현 황2)

강척골 마을의 인구는 남자 명 여자 명으로 총 명이 살고 있으며 호   130 , 125 255 ,
구수는 호에 이르며 주민들의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68 60% .

인구 현황-

생 업-

  

강청리 마을 전체 논의 면적은 밭이 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45ha, 27.1ha , , ,
콤바인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절단기 건조기를 보유하고, , , , , , ,
있다 문화시설로는 노인회관을 겸한 마을회관 개소가 있고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1

있다.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강척골 마을 명255 명130 명125

구분

마을명
계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강척골 마을 100% 60% 2% 38%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강척골 마을 개소1 개소1 -



문화시설-

강척골 마을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전씨 기타성씨    19%, 17%, 9%, 6%, 4%,
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며 다른 마을45% . ,

의 노령화에 비해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성씨별 분포 현황-

최고령자-

마을의 최고령자는 작년만 해도 박 봉예 할머니 였는데 얼마전 세의 나이로  105
별세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김 봉용 할아버지로 올해 세이시다, 92 .

  

자연경관3)

강척골 마을 입구에서 보았을 때 뒤에는 영인산을 등지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배산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마을이며 한마을이기는 하나,
여러곳에 몇가구씩 모여 살아가고 있다 마을을 처음 들어서면 좌측으로 내가 있고. ,
마을을 등지고 있는 산들이 너무나도 수려하여 한폭의 산수화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마을에는 다양한 봉우리들이 많은데 이 모든 산들은 영인산을 주봉으로 하여 이어져

있다.

 

마을 변천과정4)

강척골 마을 변천과정은 아산군 삼서면의 지역으로서 돌이 많이 있어서 뒤에 있   
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 내가 늘 말라 있으므로 간천동이라 하
던 것이 변하여 강척골 또는 강청리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 1914

리 하리를 병합하여 강청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

 

입 향5)

강척골 마을의 형성 연대는 서기 년경 약 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450 550 ,
합천 이씨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터를 이루며 살았는데 현재 합천이씨가 대째18
살고 있다 그후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합천 이씨.

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며 합천 이씨는 가구만이 살고 있다4 .

 

지 명6)

간척동 간천동 돌이 많이 있어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속으로 흘러서  · ( ) :
내가 늘 말라 있음.

웃말 강척골 위쪽에 있는 마을  · : .

아랫말 강척골 아래에 있는 마을  · : .

새터말 감투봉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임  · : .

주막거리 아래말 아래 큰 길가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음  · : .

속새말 아래말 동쪽 고개 너머 곧 서원리의 기와내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와  · : , "
우형 의 명당이 있다 함" .

동림산 강청리와 서원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영인산 남쪽 줄기가 되며 거북모  · : ,
양의 큰 바위가 있음.

닷지봉 상투봉 위쪽에 있는 봉우리  · : .

구분

마을명
계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전 씨 기 타

강척골마을 호68 호13 호11 호6 호4 호3 호31



비아산 주막거리 뒤에 있는 산  · : .

상투봉 동림산의 상봉으로 모양이 상투처럼 생겼으며 흔들바위가 있음  · : , .

노석당 웃말 뒤에 있는 못으로 영인산에서 흐르는 물이 한 길이나 되는 폭포를  · :
이루고 그 밑에 못이 되었는데 놀이터로 유명함.

도장골 선바위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매우 아늑함  · : .

선바위 강척골 서쪽 산에 있는 바위로 산줄기에 바위가 길게 서 있음  · : .

병풍바위 아래말 위쪽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병풍과 같음  · : .

진청암 주막거리 앞 길가에 있는 바위로 높이 한 길 반이나 되고 넓이 넉자 가  · :
량되는데 그 면에 진청암 석자를 새기었음" " .

흔들바위 상투봉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집채만한 것이 바위 위에 얹혀 있는데  · :
한 사람이 흔드나 수백명이 흔드나 한결같이 흔들림.

흐느재 강척골에서 영인면 아산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길이 이상되며  · : 4km
매우 후미짐.

 

전 설7)

상투봉 전설   

옛날에 염티면 강청리라는 마을에 줏대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선비면서    .
도 글은 안 읽고 매일 술만 먹고 하는 짓이 남의 집 닭이나 잡아 먹고 남의 밭에, ,
있는 곡식을 뽑는등 그야말로 선비로서는 못할 짓만 하고 돌아다녔다 이러다보니.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은 정말 이 못된 선비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그를 동네에서 쫓아버리기로.
결의했다 쫓아내는 방법은 그와 상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와 상대를 안하면. .
그가 저절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는. ,
더욱 나쁜짓만 하고 다녔다 이번에는 닭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남의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몽둥이로 잡아 죽이는 등 갈수록 태산이었다 그는 장날이면 항.
상 장에 갔다 장에 볼일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꾼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질을 하고 술집에 가서 술값도 안내고 주인과 싸우는 짓을 일삼았다 그날도 그.
는 장에 나갔다 항상 장에만 가면 늘 하던 짓대로 지나가는 사람과 실갱이를 하다.
술에 취해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양반의 걸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
길 전체를 왔다갔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 걸음이었다 그의 집에 가기 위해.
서는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하는 리 길을 가야 했다 그의 걸음걸이로 봐10 .
서는 다음날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강을 건널 때 강에 빠질 듯이 비틀거.
렸지만 용케도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산에. , .
는 큰 고개가 있었으며 그는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서는 밤 짐승들의 울음소.
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 선비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않.
은 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으.
며 그는 산중턱쯤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서 그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눈.
을 동그랗게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두 눈을 번쩍이며 그의 앞으로 다.
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던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천둥벽력 같은 소리를 질렀.
다 그러자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큰 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 선비가 바위로 변한. , .
것이었다 호랑이는 산신령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바위는 이상하게도 상투 모양. .
을 하고 있었다 그 선비의 상투가 그대로 바위로 변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 바. .

위는 상투처럼 흔들면 흔들린다고 한다.

효자 이태연 선생의 효행에 관한 일화   

효자 이태연은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글을 좋아 했으며 나라에 대한 충    ,
성과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네에서 효자라고 불리어.
졌다 어느날 그만 그의 부친께서 자리에 앓아 누우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 .
부친의 간호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좋다는 약은 모두 써 보았으며 잡숫고 싶다는. ,



것은 모두 해드렸다 그런데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병은 안타깝게도 더. ,
악화만 되어 갔다 어느날 그의 부친께서는 눈이 펑펑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딸.  
기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만 눈앞이 깜깜하였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서. .
딸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그는 부친?  .
의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시주 좀 해달라고 왔다 그의 집은 쪼들리.
는 살림에 약값으로 하여 쓸 곳은 많고 넉넉지는 못했지만 성의를 다해 시주를 했,
다 그 스님은 태연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태연은 사실대. .
로 부친께서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데 이 추운 겨울에 딸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대의 효성이 너무 지극해서 내가 감동. "
했도다 하면서 영인산을 가보라고 했다 태연은 너무 기뻐서 그날 바로 영인산으로." .
갔다 영인산은 너무 험하고 눈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며칠을. .
헤메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눈위에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있는데 꿈속에서 지.
난번 낮에 온 스님이 나타나서 태연아 빨리 일어 나거라 너의 부친이 위독하시다" , , .
어서 딸기를 갖다 드려라 하는 것이었다 태연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일어날려" .
고 하니 몸이 천근 만근되는 것처럼 땅에서 떼어지지가 않았다 억지로 일어 나려다.
가 그만 뒹굴고 말았다 떼굴 떼굴 굴러 내려가다가 멈추어진 곳은 바위 옆 따스한.
양지쪽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엎드려진 채 바위 밑을 보니 딸기가 빨갛게. ?
익어 있었다 태연은 뛸 듯이 기뻤다 그는 딸기를 따서 정결하게 그의 부친께 갖다. .
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부친께서는 그 딸기를 잡수시고 병의 차도가 좋아.
졌다 태연은 그 스님이 신령님이라 믿고 감사드렸다 동네 사람들도 태연에 대한. .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효로써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리고 책읽기도 게을리 하지 않. .
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부친은 그의 간호속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태연은 살아. .
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슬프게 울었다 그는 그의 부친 산소 밑에 움막을 짓.

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년간 계속하여 산소를 정성껏 돌보았다3 .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8)

강척골 마을에서는 옛날 당제와 산신제를 지냈으나 이후 없어지게 되어 한   6. 25
동안 지내오지 않다가 마을에 불상사가 생기자 근래 들어 지신제라하여 이월 초하루
날 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평안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
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애경사시 서로 돕기 위한 대동계가 운.

영되어 있어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9)

강척골 마을에서 소개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효행이 지극했던 이태연을 들 수 있   
다 이분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이규만씨의 대조 할아버지로 비록 널리 알려진. 5
사람은 아니지만 강척골 마을에서는 자랑스런 효자이자 인물이 아닐수 없다, .

이태연은 세종이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대손으로 강척골에서 이 의호의 아  15
들로 태어나셨다 자는 성진이요 호는 강옹이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다했던 이. . .
태연은 나라로부터 효자의 교지가 내려져 그를 기리는 정려가 강청리에 세워졌고,
벼슬도 높아져 보람찬 생애로 일관하였다 지금도 그의 정려가 보존되어 지고 있다. .

 

종교단체10)

강청리 마을에는 있는 종교단체로는 그리 크지 않은 강산 장로교회가 있는데 신    
도수는 명 정도에 불과하다 옛날에는 마을에 동림사라는 절이 동림산에 자리하고22 .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라기는 어렵지만 노석. , ,
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무속인이 그곳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터만 남아 있다고 한다.

 

공장현황11)

강척골 마을에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금속포장용기   



제품을 생산하는 곳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제조 업체로 개소가 현재 착공중에 있다2 .

동원제관 강청 산 허가일 면적 종업원수 금속포장    - 19- 3, 93.1.16, 2,932, 31,
용기제작

동양 공업 주 강청 산 허가일 면적 종업원수 화학제    MK ( )- 9, 95.3.17, 10,000, 17,
품

계영정밀 강청 산 허가일 면적 자동차부품제조업    - 14, 97.5.8, 4,958,      

 

마을의 특성12)

마을의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영인산을 등지고 있는데 절경이 너   ,
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마을이다 영인산을 주봉으로하여 마을 안쪽으로 여러개의.
봉우리가 어우러져 있으며 마을에 지신제를 지내면서 급진적 산업화 발달에 따른,
각 마을 특성이 사리지고 있는 실정에서 마을 전통 계승과 마을 주민간의 단합과 화
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강척골에 대해서 만큼은 아산시에 있는 다른 면에 비해 모든,
점에서 제일 가는 마을이라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농촌을 지켜가는 전형적인 선비,

마을이라 표현을 했다.


